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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자 기억과 년기 우울과의 계를 경험 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먼 , 본 연구는

자 기억의 처리 방식과 우울의 계, 나아가 자 기억 정정서 기억 그리고 부정정서 기억과

우울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한, 반추의 두 측면인 반추와 숙고가 우울에 상이한 향을 미친다는 선

행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반추와 숙고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각각 탐색하 다. 259명의 년기 성인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자료 분석을 해 요인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자 기억의 과일반화와 부정정서 기억, 반추의 하 요인인 반추는 년기 성인의 우울 가

능성을 유의하게 측한 반면, 정정서 기억과 숙고는 년기 성인의 우울을 유의하게 측하지 못하

다. 이는 년기 성인에게 있어 자 기억의 과일반화, 그리고 부정 인 정보와 정서에 수동 으로

을 맞추는 반추 사고 경향이 년기 우울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년기 우

울 방과 처에 한 인지 개입의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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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년을 앞둔 년기

성인의 인구비율 한 증가하고 있다. 년기

에 해당하는 성인의 인구비율을 보면, 만 40

∼64세의 인구가 2000년에는 약 1,100만 명이

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1,966만 명으로 증가

하 으며,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약 24.0%에서 2017년에는 약 39.3%로

증가했다(통계청, 2017). 생의 단계에서 년기

는 인생의 정에 이르는 시기로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 안정 인 삶

을 살아갈 수 있는 요한 시기로(김재순, 최

외선, 2012), 년기의 성취와 사회 안정은

정서 안정감으로 이어져 삶의 의미를 발견

하는 성숙함으로 이어진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그러나 한편으로, 년기는 생

물학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 측

면에서는 상 유지 은퇴를 감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김미옥, 김경숙, 2016). 한 년

기에는 신체기능의 쇠퇴와 사회 역할의 감

소 등 한 개인의 역 반에 나타나는 변화

속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며, 심리 기에

이를 수 있다(김미옥, 김경숙, 2016). 이와 같

은 신체 , 심리 , 사회경제 변화와 갈등은

년기 성인들이 표 으로 겪는 우울과 같

은 심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손제희, 허만세, 2013).

일반 으로 우울은 우울한 정서를 주된 증

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신체화 증상을 동

반하고 정서조 과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인

해 인 안녕을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 우울은 비교 회복률이 높은 심

리 장애이지만 반복 인 재발 경험으로 인

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우울을 경

험한 성인의 60-80%는 어도 한 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하며, 다수는 5년 이내에 재발

한다는 결과(이희연, 하은혜, 2015)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우울은 다양한 부 응 상과

재발의 험성을 비롯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

인 선택의 주요 원인(강민철, 조 주, 이종

선, 2013; Kuehn, 2014; Oyama, & Sakashita,

2017)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많은 성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사

별, 경제 곤란, 질병 등 부정 인 생활사건

이나 스트 스로 인해 발되는 경향이 있다

(권호인, 권정혜, 2012; 박민주, 김은 , 2019).

그러나 부정 생활사건이나 스트 스를 경험

한 사람들이 모두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우울의 발 을 스트 스-취

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로 설명하는

데, 이는 우울에 취약한 개인이 생애 변화나

스트 스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 우울이 발병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권호인, 권

정혜, 2012).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 취약성

에 한 연구는 각각의 이론에 따라 인지

취약성의 속성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Beck의 인지 모델의

통에 따라 우울증 인지 과정과 내용에

을 맞추고 있다면, 최근에는 우울증의 부정

인지 내용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상의 결함

에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이혜림, 최윤경,

2012), 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자 기억의 구체성 감소이다(김 희, 진

선, 장문선, 2014).

생애 발달(life development)의 측면에서 볼

때, 년기는 음과 늙음의 양극성을 의식하

며 자신의 삶을 재평가, 재구성하는 시기로

(Jhon, 2016), 과거에 한 부정 인 평가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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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이고 황폐화된 기억은 좌 감으로 이어져

년기 우울과 같은 심리 기를 발생시키

는 부정 향을 끼칠 수 있다(정해순, 김미

경, 2019). 나아가, 우울이 인지 측면에서 귀

인(attribution)(Seidel et al., 2012)이나 인지도식

(Mathew & MacLeod, 2005)의 산물이라는 가정

자체는 우울이라는 정서 , 인지 경험 내에

서 생애 경험에 한 주 의미 부여와 기

억 정보 처리 방식 간에 한 연 이 있음

을 추론 한다. 최근의 연구들(Keisari & Palgi,

2017; Freeman et al., 2016; Holland, Chong,

Currier, O’Hara, & Gallagher-Thompson, 2015)은

삶에 한 기억들을 인지 으로 처리하는 방

식 결과가 삶의 의미와 평가에 향을 미

쳐 인생의 후반기를 앞둔 년기 성인의 정신

건강을 이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 기억

(autobiographical memory)과 같은 생애 경험과

기억 처리 방식에 한 탐색을 통해 년기의

심리 상과 문제에 근하는 것은 년기

우울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김 희

외, 2014)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 기억 검사의

단서 단어 반응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구체

인 기억 탐색을 하기 보다는 간 수 에 포

획(capture)되어, 지속 으로 다른 간 수 의

기억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추(rumination)에 의해서 더욱 심화된다

고 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이는

우울 증상에서 자 기억의 회상 방식과 반

추가 취약한 인지 양식으로 서로 하게

련(김 희 외, 2014; Willliams & Dritschel, 1988;

Lyubomirsky, Caldwell, & Nolen-Hoeksema, 1998)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우울을 심화,

유지시키는 유기 신경기제(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Suslow et al., 2010)의 작

동을 간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 기억의 과일반화와

반추가 년기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자 기억의 경우, 자 기

억의 과일반화 상이 부정정서 기억에 한

회피라는 연구 결과(지 경, 2008)와 정정서

기억의 과일반화가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Williams & Broadbent, 1986)

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

기억에서 정정서 기억과 부정정서 기억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나 어 살펴보려 한다.

한, 반추의 하 요인인 반추와 숙고가 우

울에 미치는 향이 각기 다르다는 선행연구

(조성연, 2019; 허수진, 허재홍, 2017)를 참조하

여, 년기 우울에 있어 자 기억의 과일

반화, 정정서 기억, 부정정서 기억, 반추, 숙

고가 각기 다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각각의 변인이 년기 우울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연구는 증하는 년층의 정신 건강과 인

지 특성을 규명하고 우울 방 상담 개

입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년기와 우울

년기는 청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민은실, 2017)로, 김명자(1989)는 40∼59세,

김애순과 윤진(1991)은 35∼60세, 장혜경(2018)

은 40∼64세를 년기로 보고 있다. 연령에

한 정의는 학자 간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진 으로 늘어나

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17). 년기는 발

달단계의 특성상 생의 환 변화를 경험하

는 때이다(엄 주, 혜정, 2014). 년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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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겪는 신체 심리 사회 변화를 살펴

보면, 여성의 경우 폐경과 만성질환들의 발병

률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본격 인 노화 상

을 체감하고 스트 스를 받기도 한다(손제희,

허만세, 2013; 최소양, 김정호, 김미리혜, 2019).

한 남성의 경우 신체기능의 감퇴와 정체감

기와 함께, 수명연장보다 상 으로 빠른

조기 은퇴는 경제 능력의 상실이라는 부담

으로 년기 남성에게 작용하고 있다(손제희,

허만세, 2013). 즉 년기는 인생의 성취를 결

산해보는 풍요의 시기인 반면, 동시에 사회

성취에 한 상 인 열등감과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혼재하는 불안의 시기라는 에서

년기 성인의 심리 기에 해 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엄 주, 혜정, 2014). 한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년기의 변화에 효

과 인 처를 하지 못할 경우, 년기의 변

화는 신체 , 정신 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손제희, 허만세, 2013). 일반 으로 우

울은 시간의 경과나 한 개입을 통해 비교

회복률이 높은 심리 장애이지만, 반복

인 재발로 인해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

며, 자살과 같은 극단 선택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김 순, 김병석, 2007; 엄 주, 혜정,

2014; Beck, Steer, Beck, & Newman, 1993).

이와 같은 우울의 발 과 재발과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우울에 취약한 개인 내

요인에 주목해 왔고, 그 흐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우울증상을 가진 사

람들의 인지 특성으로 역기능 인 인지도식

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Dobson & Shaw, 1987).

인지이론의 에 따르면, 어떠한 경험에

한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

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즉 인지이론의 에 따르면 우울증상을 가

진 사람들은 취약한 인지도식으로 인해 우울

이 발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Mathew & MacLeod, 2005). 둘째, 우울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을 부정 인 인지도식과

함께,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찾는 연구

흐름이 있다. Gotlib과 McCann(1984)에 따르면

스트룹색채 명명과제를 활용한 여러 범주의

자극 단어에 한 반응을 측정한 결과, 우울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정 이거나, 립

인 단어보다 우울 련 단어에서 색채명명 시

간이 더 지연되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정보 처

리 과정에 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다( 미

숙, 오경자, 2012; Bradley & Mogg, 1994). 이처

럼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경험과 자

극을 처리하는 인지 취약성 편향성이 발

견되자 선행 연구자들은 정보처리의 취약성

편향을 확장하여 자 기억의 측정을 통

해 우울한 사람들의 기억 편향과 처리방식을

검증해보고자 하 다.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기억 편향에

한 연구에서 Williams와 Broadbent(1986)는 우울

한 사람들이 정 인 기억에 특히 과일반화

기억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한 Willliams

와 Dritschel(1988)은 이러한 상을 정서 장

애의 경향이 있는 개인들의 특성지표일 가능

성에 해 주목했다. 연구자들은 정서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기억에 근하기 어려

운 취약한 인출 략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

한 자 기억의 과일반화 상은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의 상태 혹은 특성 지표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Willliams & Dritsch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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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억의 과일반화와 우울

인간의 기억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첫 번째 연구가 인간의 학습 능력

에 한 양 인 근이었다면, 인간의 실생활

에서 축 되는 일화기억을 연구한 Bartlett의

통은 과거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

는가에 을 두며, 이때 인간의 기억은 과

거 경험의 표상 는 재구성으로 이해된다(도

상 , 2000). 이러한 일화기억의 흐름에 속하

는 자 기억이란 과거의 사건을 경험한 자

기(the self)에 한 재의 기억으로 정의할 수

있다(Fivush, Bohanek, & Zaman, 2011). Conway

와 Pleydell-Pearce(2000)는 이러한 자 기억

을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서 3가지

표상 수 으로 구성되는 ‘자기기억 체계모델

(Self Memory System Model)’을 말한다. 자기기

억 체계모델이란 개인의 자 기억에서 생

의 폭넓은 시기와 주제를 담고 있는 생애 기

간( 등학교 때)과 반복 인 일화로 구성된 일

반 사건(시험을 칠 때마다), 구체 이며 하

루 안에 일어난 일화를 담고 있는 특정기억

(입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자 기억

조직 묶음(Autobiographical Memory Organization

Packets; A-MOPs)’이라는 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과거를 회

상하는 것은 자 기억의 3가지 수 , 즉

생애 기간, 일반 사건, 특정기억을 탐색하여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 기억은 우울에 취약한 개인

의 소인을 측하거나, 재 우울의 경과를

설명하는 변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Williams

& Broadbent, 1986; Brittlebank, Scott, Mark,

Williams & Ferrier, 1993). 를 들어 ‘행복’이라

는 단어와 련된 특정기억을 회상하는 과제

가 주어졌을 때, 일반 으로는 ‘ 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처음으로 두 골을

넣었던 경험’과 같은 특정기억을 하는 반면,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친구들과 놀 때’와 같

이 일반 인 기억을 보고한다는 것이다(도상

, 최진 , 2003). 실제 Brittlebank 등(1993)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자 기억 검사에서

피험자들에게 정 단어와 부정 단어,

립 인 단어들을 포함한 총 18개의 단어를 제

시한 후, 제시한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자

기억 특정기억을 회상하도록 지시하

다. 연구 결과 정 단어에 한 과일반화

반응과 부정 단어에 한 과일반화 반응은

모두 우울과 유의하게 상 이 높았고, 제시된

단어에서 나타난 과일반화 반응은 유의하게

우울 결과를 측했으며 우울 수의 변량

33%를 설명했다. 한 과일반화 기억 집단에

서 9명의 피험자 오직 1명만이 7개월 뒤

우울에서 회복된 반면, 특정기억을 보고한 집

단에서는 같은 기간 안에 10명 8명이 우울

에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한 개인들이 자 기억의 회상

에서 과일반화 기억 양상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Williams & Broadbent,

1986; Williams & Scott, 1988; Williams &

Dritschel, 1988)하는 동시에, 자 기억의 구

체성을 활용한 상담 개입안의 가능성을 시

사해 다. 한 과일반화 기억의 지속성을 연

구한 Williams와 Dritschel(1988)은 우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개인들이 우울이 회복 된 후에

도 과일반화 기억 양상을 보 다는 연구 결과

를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일반화 기억

양상이 상태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우울에

취약한 특성지표로도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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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와 우울

반추는 우울한 감정에 사고의 을 맞

추고, 우울증상의 원인과 그 결과에 해 반

복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울을 지속시키

는 요인이며 부정 인 정서에 한 반응으

로 나타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사고를

의미한다(Lyubomirsky et al., 1998). 이러한 반

추는 임상 우울의 특징일 수 있으며, 우울

한 사람들의 인지 특성 혹은 취약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Hyland, 1987;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1; Whitmer & Gotlib, 2013).

나아가 반추는 개인의 안정 인 특성으로서

재 경험하고 있는 우울 증상의 수 과는 독

립 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실험 연구

에서도 반추 반응을 발하 을 때 우울한 사

람들의 경우 우울감이 더 증가하 지만, 우울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우울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Lyubomirsky et

al., 1998).

한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자 하는 연구들은 반추 반응양식에 주목

하는데, 이러한 연구에 배경이 되는 이론이

Nolen-Hoeksema(1991)의 반응양식이론(Response

Style Theory)이다. Nolen-Hoeksema(1991)에 의하

면, 우울한 사람들은 하나의 인지 특징으로

우울에 반응하는 일 된 양식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특징 인지 양식은 우울의 심

화 지속성에 향을 다는 것이다. 즉

Nolen-Hoeksema(1991)가 주장하는 반응양식이론

은 우울의 원인과는 계없이 우울을 처리하

는 각 개인의 방식에 따라 우울의 지속 여부

가 결정된다고 본다(Nolen-Hoeksema, 1991). 이

러한 반추라는 인지 특징은 부정 인 정서

에 한 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을 지

속시키며(McFarland & Buehler, 1998), 동시에 자

신과 환경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게 함으로써

우울에 향을 다(Watkins & Moulds, 2005).

나아가, 반추는 우울한 사람들의 기억 처리

과정의 특성과 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Conway와 Pleydell-Pearce(2000)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기억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간 수

기억의 활성화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반추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즉,

우울은 부정 경험에 을 맞추는 반추와

같은 반복 사고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데,

이와 같은 인지 양식은 일상 기억 처리 과

정에서의 결함과 한 련을 갖는 것이다.

가령, 우울한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 인 감정

과 경험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반추는 정상

기억 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구체 기억을 활

성화하고 인출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히 연 된 인지 반응

양식들은 우울을 심화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지속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우울한 사람

들을 상으로 한 신경과학 연구의 결과에

서 간 으로 지지된다. 정서 반응과 기억

에 여하는 편도체 크기의 비정상성(Bellani,

Baiano, & Brambilla, 2011; Hamilton, Siemer, &

Gotlib, 2008), 편도체의 과잉활성화(Connolly,

Simmons, & Yang, 2017), 편향화된(biased) 주의

집 과 편향화된 기억 정보 처리 과정 신

경망 내의 피드백 과정의 결함(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Suslow et al., 2010)에

한 최근 연구 성과들은 우울이 유기 으로 연

된 신경망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

다.

Watkins(2008)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Watkins,

2004; Watkins & Teasdale, 2001) 와 같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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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향을 다고 알려진 반추의 다양한 역

할에 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Watkins(2008)에

의하면 반추는 두 가지 역할로 변별할 수 있

는데, 첫째는 재 상황에 해 추상 , 평가

사고들을 수반하는 역할이고, 둘째는 재

경험에 해 비평가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

다. Watkins(2008)에 의하면, 추상 이고 평가

인 반추의 경우 자신의 기 이나 소망에 일

치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인지

과정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 과 재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

결하려는 시도는 역설 으로 결국 자신이 빠

져나오려고 하는 심리 인 불편을 더욱 악화

시킨다(김은하, 김보라, 2018). 이에 반해 비평

가 성향의 반추는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거

나, 일치시키기 해 동기화되지 않고 오히려

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허용한다. 이처럼

응 인 반추의 역할을 구체 반추(concrete

rumination) 혹은 경험 양식(experiencing/being

mode)이라고 한다(조한로, 정남운, 2017).

Nolen-Hoeksema(1991) 역시 Watkins(2008)와 같

이 반추에는 응 기능과 부 응 기능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추 반응

양식척도를 요인분석하여 반추의 응 ․부

응 유형들을 측정하 는데, 22문항의 반

추반응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Nolen-Hoeksema, 1991) 에서 우울 척도의 문

항들과 복된다고 여겨진 12문항을 제거하

고, 요인분석에 의한 10문항만을 사용하여 반

추의 여러 차원을 검증해 보았고, 요인분석

결과 반추반응척도에서 반추(brooding)와 숙고

(pondering)로 명명된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된

두 요인을 추출하 다. 첫 번째 요인인 반추

요인의 경우 자기성찰의 부정 인 측면을 나

타내며, 두 번째 요인인 숙고요인의 경우 자

기성찰의 정 측면을 나타낸다고 연구자들

은 말한다. 한 숙고요인의 경우 재의 우

울과는 정 상 이 있었지만, 종단 으로는

우울과 부 상 을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

(엄미선, 조성호, 2016).

그러나 반추요인이 후속 연구들에 의해 비

교 일 된 지지를 받는 것과 달리, 숙고요

인에 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선행연구(엄미

선, 조성호, 2016)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숙고요인은 심한 우울이나 부 기억편향과

련될 수 있으며, 우울 증상과 숙고요인 간

의 공존 계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는 오히려

숙고요인과 우울 간의 정 상 을 보고하 다

(Joormann, Dkane, & Gotlib, 2006). 이처럼 반추

의 하 요인인 반추와 숙고에 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김은

하, 김보라, 2018; 김은지, 이은샘, 명호,

2018; 엄미선, 조성호, 2016; 한송이, 이 건,

2018; Bagby, Rector, Bacchiochi, & McBride,

2004),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하 요인인 반

추와 숙고가 년기 우울에 미치는 각각의

향을 실증 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식으로 자

료를 수집하 다. 연구에 앞서 ** 학교 생명

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과정(2018-0193)을

거쳤고 상자의 인권과 비 보장을 약속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참여자들이 설문조사에 참

여하도록 하 다.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

정보가 담긴 질문을 포함하 고, 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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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우울척도, 반추척도를 포함하 다. 연구

상자는 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40～64

세까지의 년기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 방식은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

배포하여 서면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과 온라

인 설문조사 방식인 Google 문서 도구를 활용

하 다. 설문지를 수집한 결과 오 라인에서

170부, 온라인에서 99부가 회수되어 총 269부

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한 총 259부의 설문지가 연구 자료로 사

용되었다. 설문지가 배포된 지역과 상을 보

면 오 라인의 경우 ** 학교의 교직원들과

YMCA 자원 사자들을 심으로 배포하 다.

YMCA 자원 사자들의 경우 자원 사자의 특

성이 본 연구의 변인 연구 결과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 학교와 자치단체 의회 회원들의

SNS를 통해 실시하 다.

측정도구

AMT(Autobiographical Memory Task)

자 기억의 과일반화를 측정하는 도구인

AMT는 Williams와 Broadbent(1986)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임상 환자의 자 기억의 특징

(over-general autobiographical memory; OAM)을 측

정하기 해 제작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 도상 과 최진 (2003), 이인혜

(2008), 이혜림과 최윤경(2012)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서면으로 제시된

여섯 개의 단어를 보고 회상한 기억을 자유롭

게 쓰도록 하 다. 한 기존의 연구방법에

따라 1∼2분의 시간제한을 둘 경우, 과일반화

기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 에 따라(이인혜,

2008; 이혜림, 최윤경, 2012) 시간의 제한은 두

지 않았다. 자 기억의 결과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 기억의 측정 과정에서 제

시된 단어(고맙다, 반갑다, 행복하다, 슬 다,

미안하다, 화나다)를 보고 회상한 기억의 구체

성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특정한 기억은 3

, 일반기억은 2 , 생애 기억은 1 으로

채 하 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 기억의

평균은 11.23이었다. 한 정정서 기억과 부

정정서 기억의 측정과 채 의 경우 연구 참여

자들에게 제시한 의 단어를 정정서 기억

(고맙다, 반갑다, 행복하다)과 부정정서 기억

(슬 다, 미안하다, 화나다)으로 나 어 자

기억의 채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자 기억 척도의 신뢰

도는 .81로 나타났다.

우울척도(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은 ‘정신질환의 일차 진료평가(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의 목 으로

Spitzer 등(1999)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채 기

특정한 기억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고, 구체 인 사건이 진술된 경우

범주 기억 하루 이상의 기간이 포함되며, 반복되는 일화로 진술된 경우

생애 기억 구체 인 일화를 동반하지 않고, 포 인 진술을 한 경우

표 1. AMT 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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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 형식으로 DSM-IV에서 주요우울장애

의 진단기 에 해당하는 9가지 문항(일 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

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4 척

도로 평가하며 0∼27 범 에서 총 이 10

이상이면 주요 우울 장애가 있는 것으로 선별

한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가 본 척도를

연구하고, 활용하 으며, 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안제용, 서은란, 임

경희, 신재 , 김정범, 2013; 이산 외, 2016).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우울 수의 평균

은 5.1이었으며, 10 이상을 보고한 연구

상자들을 우울집단으로 분류하 다. 한 우

울집단으로 분류된 연구 상자는 총 34명으

로 이들의 우울 평균 수는 14 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PHQ-9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반추 반응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우울을 경험할 때의 반응양식을 측정하고자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응양식질문지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는 반추 반

응양식과 주의 환 반응양식으로 구성되는

데, 이 반추 반응양식만을 측정하는 것

이 반추 반응양식(RRS)이다. 국내에서는 김

은정과 오경자(1994)가 우리말로 번안하고 타

당화 하 으며, 내 일 성은 .89이다. 본 연

구에서 반추 반응양식 척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김소정, 김지혜와 윤세창(2010)의 연구와

동일한 문항에서 반추와 숙고가 추출되었으나

4번 문항은 교차부하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하 다. 반추(“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

런 일을 당할까?” 하고 생각한다)와 숙고(내가

왜 우울해졌는지 알아내기 해 최근 사건들

을 분석해 본다)는 각각 5문항과 4문항으로

총 9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반추

반응양식 척도(RRS)의 신뢰도는 반추가 .81,

숙고가 .76으로 나타났다.

분석 차 연구가설

첫째,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하 다. 둘

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연구모

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

다. 넷째, 자 기억의 과일반화, 정정서

기억, 부정정서 기억, 반추, 숙고가 년기 우

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집단을 분류할 때 혹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확률을 측할 때 사용하

는 방법으로서, 선형 회귀분석처럼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계를 분석하여 종속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선별하고자 후진단

계제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한 본 연

구에서는 Wald 통계량을 사용해서 모형을 추

가하거나 제거했으며, 이 때 진입과 제거의

유의수 은 0.05와 0.10으로 설정했다. 분석에

앞서 범주형 변수인 정정서 기억과 부정정

서 기억을 더미변수로 변환하 다. 더미코딩

(dummy coding)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범주

형 변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될 경우 등간 척도

이상이라는 선형성 조건에 합하지 않은 문

제를 해결하기 해 고안된 방법으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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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값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변수를 생성

하고 자신의 집단을 1, 나머지 집단을 0으로

변환하여 코딩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는

SPSS 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첫째, 자 기억의

과일반화는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다. 둘째, 정정서 기억은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다. 셋째,

부정정서 기억은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

게 측할 것이다. 넷째, 반추는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다. 다섯째, 숙

고는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다.

결 과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자 기억의 평균은 11.23, 표 편차는 3.86,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8로 나타났다. 한 종

속변수인 우울의 평균은 .56, 표 편차는 .50,

최솟값은 .00, 최댓값은 2.50로 나타나며, 두

번째 독립변수인 반추의 평균은 .85, 표 편차

는 .55, 최솟값은 .00, 최댓값은 3.20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숙고의 평균은 .66, 최솟값

은 .00, 최댓값은 2.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에 활용된 259명의

인구통계학 변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

성이 50명(19.3%), 여성이 209명(80.7%)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159명이 더 많았다. 연령의 경

우 40～45세가 91명(35.1%), 46～50세가 57명

(22.0%), 51～60세가 86명(33.2%), 61～64세가

문항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자 기억 6 0 18 11.23 3.86 -.976 .86

우울 9 .00 2.50 .56 .50 1.25 1.90

반추 5 .00 3.20 .85 .55 .96 1.97

숙고 4 .00 2.75 .66 .52 .89 1.18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0 19.3

여성 209 80.7

연령

40∼45세 91 35.1

46∼50세 57 22.0

51∼60세 86 33.2

61∼64세 25 9.7

학력

등학교 졸업 2 .8

학교 졸업 18 6.9

고등학교 졸업 84 32.4

학교 졸업 112 43.2

학원 이상 43 16.6

결혼

계

미혼 14 5.4

결혼 230 88.8

이혼 9 3.5

사별 6 2.3

표 3. 조사 상자의 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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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9.7%)이었다. 학력의 경우 등학교 졸업

이 2명(.8%), 학교 졸업이 18명(6.9%), 고등학

교 졸업이 84명(32.4%), 학교 졸업이 112명

(43.2%), 학원 이상이 43명(16.6%)으로 학

교 졸업이 112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응

답자의 결혼 계를 보면 미혼이 14명(5.4%),

결혼이 230명(88.8%), 이혼이 9명(3.5%), 사별이

6명(2.3%)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계의 경우

결혼이 230명(8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설

명력을 산출하기 해서 Nagelkerke R²을 활용

하 다. 선형회귀분석에서의 모형 설명량인 R²

에 해당하는 Nagelkerke R²의 결과를 보면, 1단

계 모형에서 .26, 2단계 모형에서 .26, 3단계

모형에서 .26, 4단계 모형에서 .25로 년기 우

울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만 남은 4단

계를 통해 볼 때 년기 우울을 측하는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5%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은 결과에

서 큰 비 을 차지하지 않는데, 첫째, 종속변

수 는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R²값이 변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R²의 값은 고

정된 설명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둘째,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 R²의 값은 부분 낮게 계

산되기 때문이다. 측성공률은 실제 측된

자료가 모형에서 측한 것과 일치하는가에

한 것으로 각 모형이 우울 여부를 어느 정

도정확하게 측하는 가를 보여 다. 본 연구

모형의 경우 자 기억, 부정정서 기억, 반

추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4단계에서 측성

공률은 82.6%로 확인되었다. 즉 본 모형에서

해당 독립변인들이 최종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에 한

측성공률은 최종 으로 82.6%로 확인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체 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모형의 합

도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통계량은 독립변수에

따른–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단

계별 모형은 .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에

따라 후진단계제거법을 활용하여 4단계에 걸

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변수

들이 년기 우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 기

억의 과일반화가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

게 측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은 수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승산

비Exp(B)는 독립변수의 값이 1 단 로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말하

는데, 자 기억의 경우 자 기억이 높

척도 하 요인 문항수 요인별Cronbach’s α 체Cronbach’s α

자 기억척도 6 .81 .81

우울척도 9 .84 .84

반추척도
반추 5 .81

.88
숙고 4 .76

표 4.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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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즉 기억의 구체성이 증가할수록 우

울할 가능성은 .18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 기억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기억의 과

일반화는 년기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정서 기억은 년기 우울 여

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p<.710). 셋째, 부정정

서 기억은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수용

되었다. 부정정서 기억의 경우 부정정서 기억

이 1 단 증가할 경우 년기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7.1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반추는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은

수용되었다. 반추의 경우 반추가 1 단 증가

할 경우 년기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4.51

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숙고

는 년기 우울 여부를 유의하게 측할 것이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측

성공률

Nagelkerke

R²
Model X²

1 단계

연령 0.05 .39 .02 1 .908 1.05

83.8% .26 42.759***

자 기억 -1.64 .61 7.44 1 .006 .12

정정서 기억 -.23 .62 .14 1 .716 .8

부정정서 기억 1.99 .82 5.92 1 .015 7.27

반추 1.17 .41 8.12 1 .004 3.22

숙고 .62 .45 1.94 1 .165 1.86

상수항 -1.79 .61 8.73 1 .003 .17

2 단계

자 기억 -1.63 .6 7.49 1 .006 .2

83.8% .26 42.745***

정정서 기억 -.23 .62 .14 1 .710 .8

부정정서 기억 1.99 .82 5.94 1 .015 7.27

반추 1.17 .41 8.09 1 .004 3.21

숙고 .63 .45 1.95 1 .163 1.86

상수항 -1.77 .6 8.94 1 .003 .18

3 단계

자 기억 -1.77 .48 13.62 1 .000 .18

83.4% .26 42.608***

부정정서 기억 2.02 .81 6.19 1 .013 7.5

반추 1.16 .41 8.03 1 .005 3.2

숙고 .63 .45 1.97 1 .161 1.87

상수항 -1.73 .58 8.87 1 .003 .18

4 단계

자 기억 -1.76 .48 13.61 1 .000 .18

82.6% .25 40.646***
부정정서 기억 2.08 .81 6.63 1 .010 7.1

반추 1.51 .34 20.35 1 .000 4.51

상수항 -1.66 .58 8.23 1 .004 .2

표 5.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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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본 연구의 마지막 가설은 기각되었다

(p<.161).

논 의

본 연구는 자 기억의 과일반화와 반추

가 우울을 측하거나 우울에 취약한 개인의

소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상 ,

2000; 도상 , 최진 , 2003; 이혜림, 최윤경,

2012)에 따라, 자 기억의 과일반화와 반추

가 년기 우울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확인해 보았다. 한 반추의 경우 각각의 하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엄미선, 조성호,

2016; 한송이, 이 건, 2018; Bagby et al.,

2004), 반추의 하 요인인 반추와 숙고가 년

기 우울에 미치는 각각의 향을 확인해 보았

으며, Williams와 Scott(1988)의 연구방법을 참고

하여 참여자의 자 기억의 보고를 정정

서 기억과 부정정서 기억으로 나 어 정서에

한 기억의 구체성 정도가 년기 우울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자 기억의

과일반화가 년기 우울을 유의하게 측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기억의

구체성이 증가할수록 년기 우울의 발생 가

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상 으로 자 기억의 과일반

화 경향성이 년기 우울의 발생 가능성을 증

가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 기억의 과일반화 경향성이

우울에 취약한 특성지표로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인지 취약성이라고 주장

하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

다(Williams & Dritschel, 1988; Williams &

Broadbent, 1986). 이처럼 자 기억의 과일

반화 상과 년기 우울의 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원인은 우울한 사람들이

가진 기억의 일반화에서 찾을 수 있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Williams & Scott, 1988).

한 자 기억을 정정서 기억과 부정

정서 기억으로 나 어 자 기억의 구체성

을 측정한 결과, 정정서 기억의 경우 유의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부정정서 기억

에서는 과일반화 기억이 높을수록 년기 우

울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정정서에 한 기억이 우

울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허수진, 허재홍,

2017)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부정정

서 기억의 일반화 경향성이 우울을 증가시키

고 자 기억의 과일반화 경향성을 증가시

킨다는 선행연구(도상 , 최진 , 200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지 경(2008)의 연

구에 따르면 PTSD 증상과 같이 부정 인 기

억을 가진 집단은 자 기억의 과일반화

상이 확인되었다. 지 경(2008)은 이러한 상

의 원인을 외상 경험에 한 회피의 결과로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정정서 기억

에서 기억의 과일반화 일반화가 나타날수

록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도상 , 최진 , 2003)와의

련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생을 상으로 한 이혜림과 최

윤경(2012)의 연구와 노년층을 상으로 한 김

희 외(2014)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에 의

하면 이러한 과일반화 기억 상은 단기 으

로 부정 인 기억이나 정서에 직면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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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장기 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문제해결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

성이 있다. 과일반화 기억이 우울에 취약한

인자로서(Williams & Dritschel, 1988), 우울의 지

속과 재발을 측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

해 볼 때 과거의 부정 인 경험이나 인지, 정

서에 해 능동 으로 처할 필요가 있다

(Williams & Scott, 1988; Williams & Dritschel,

1988).

다음으로 반추의 하 요인인 반추가 년

기 우울에 미치는 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반추가 높을수록 우울

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추가 우울한 사람들

의 특징 인 인지양식이라는 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권호인, 권정혜,

2012; 김은하, 김보라, 2018;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즉 반추하는 인지양식

이 재 삶의 결과에 한 수용 인 자세와

거리를 두게 하고, 효과 인 문제해결을 방해

하여 오히려 우울의 향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Watkins & Moulds, 2005). 따라서 반추가 가진

역기능 하나가 소망하는 목표와 실의 불

일치에 민감하고, 평가 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Watkins, 2008), 생의 반에 이르러 자

신의 지난 삶을 결산하는 동시에 노년을 앞두

고 요한 변환의 시기에 선 년기 성인이

자신의 삶에 한 가치나 인생의 반기에 세

운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 속에 이상과 실의

불일치에 민감한 반추와 같은 인지양식을 빈

번히 사용할 경우 우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Watkins, 2008). 마지막으로 반추의 하 요

인인 숙고가 년기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해 본 결과 숙고는 통계 유의 수 을 벗

어나 숙고와 년기 우울의 련성은 확인되

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김병직, 오경자,

2009; 엄미선, 조성호, 2016)에 따르면 숙고는

자기성찰의 정 인 측면으로 우울과 부

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 반면, 다른 선행

연구(Joormann et al,. 2006)에서는 숙고 역시 우

울과 정 인 계가 확인되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상이한 연구 결과들

은 반추의 하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각각의

향에 한 정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자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

에 있어 과일반화 기억을 보고하는 상이

년기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 인

지양식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이 까지 다

양한 선행연구들은 우울에 미치는 환경 요

소와 함께, 개인의 특질, 즉 인지 특성이나

정보처리의 과정이 우울에 미치는 개인차에

해 연구해 왔다(권호인, 권정혜, 2012; Gotlib

& Mcann, 1984). 그러나 선행연구의 연구 상

은 부분 학생이나 노년층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년기 성인

을 상으로 연구 상을 확 하여 자 기

억의 과일반화와 우울의 련성을 연구한 것

은 지나온 삶에 한 회고와 평가에 개입하는

인지양식이 재 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고 동시에 건강한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력할 수 있다는 에서

년기 성인의 심리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인 자료를 제공하 다는 의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Freeman et al., 2016; Keisari &

Palgi, 2017; McLaughlin & Nolen-Hoek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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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정서 기억에 한 과

일반화 상이 높을수록 우울의 가능성이 증

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 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환경에 한 편향 회상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도상 , 최진

, 2003)의 지 과 일치하는 것으로, 내담자

의 인지 편향 일반화의 오류가 심리 건

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졌다.

따라서 우울의 처 재발에 한 상담

개입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 기억의 회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일반화 편향에 주목

하여, 기억의 구체성을 격려하는 과정은 내담

자의 인지 재구조화(reframing)와 정화 경험

(cathartic experience)을 형성하고 이는 내담자의

생애 기억을 새로운 시각과 의미로 재조명하

여 심리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추가 높을수록

년기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거의 실패

나 상실에 한 반복 인 회상(McFarland &

Buehler, 1998; Watkins & Moulds, 2005)이 심리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과거의 좌 과 상실의 원인에 집 하는 내담

자의 반추 사고가 재에 한 수용으로 환

하는 과정을 통해 우울의 방 처에 상

담 개입을 할 수 있는 의의를 가졌다.

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가 비 임상 년기 성인을 상으로

하여 상 으로 우울이 심각한 참여자의 비

율이 낮았으며, 우울을 보고하는 참여자들에

한 종단 인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에서 우울집단의 안정 인 특성이 충분히 반

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자 기억의 과

일반화와 련된 다양한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 기억의 과일반화

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지만, 년

기 성인들의 자 기억과 노화 진행과의

련성에 해 밝히지 못하 다. 후속 연구에서

는 노화의 진행과 자 기억의 과일반화에

한 심층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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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biographical memory and

depression in middle-age individuals. This study addressed how the process of autobiographical memory is

related to middle-age depressio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memory. Based on previous findings indicating that rumination has differential effects

on depression, two aspects of rumination, brooding and pondering, were explored for their effects on

depression. Data were obtained from 259 middle-age individuals and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generalized autobiographical memory, negative

emotional memory, and brooding significantly predicted depression, while positive emotional memory and

pondering did not. This suggests that overgeneralized memory and rumination that focuses passively on

negative information and emotions can worsen middle-age depression.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cognitive intervention for middle-age depression, and study limitations and addition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 overgeneralization memory, rumination, middle age, positive emotional memory, negative emotional memory


